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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된 수소 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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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려

는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. 현재 상용화 기술인 습식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은 값싼 천연

가스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,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8k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

야기한다. 물의 전기분해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앞서 습식 개질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

기술로는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수소 및 고체 탄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분해를 위하여 용융염을 촉매로 활용하였다. 구체

적으로 용융염을 포함한 다상반응기 상에 메탄을 기포상태로 공급하여 분해하고, 수소 및 분

리 가능한 탄소를 생산하였다. 용융염을 메탄 분해의 촉매로 활용할 경우 고체 촉매와는 달리 

촉매의 표면에 고체 탄소가 축적되지 않아 비활성화가 최소화된다. 또한, 반응이 진행됨에 따

라 고체 탄소를 용융염 상부로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. 염화철 기반의 용융염에서 메탄 분

해를 통하여 생산된 수소는 부산물을 최소화하며 높은 수소 선택도(> 99%)를 보였으며, 용융

염 상부로 분리된 고체 탄소 또한 물 세척 과정을 통하여 순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(> 90at.%)

을 확인하였다.




